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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권력과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과제를 주제 삼아 온 덴마크 작가 그룹이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르락 내리락, 그래프를 떠올리는 하늘색 설치 작품. 수십 배를 뛰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 비트

코인의 변동성을 표현했습니다. 까만 바탕에 흰색으로 빽빽하게 새긴 글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수합병을 거듭한 은행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덩치가 큰 은행은 세를 불려 나갔고 작은

은행은 사라져갔는데, 지금은 파산한 우리나라 은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권력 시스템 등 인류적 과제를 현대미술로 품어 온 덴마크 작가 그룹 수퍼플렉스가

부산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가 선진 금융을 향한

믿음,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코브 펭거 / 작가>

“덴마크 은행, 한국은행 등 모두 나비효과처럼 모두 연결돼 있었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퍼플렉스는 지난 5월 파주 도라산에 3명이 발을 굴러야만 탈 수 있는 그네 작품을 설치해 주

목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술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언젠가 북한에서도 전시를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 / 작가>

“북한에 전시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큐레이터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주 도라산 전시가 필요했어요.”

현대 사회 속 작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들의 다음번 주제는 기후 변화가 될 예정입니

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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